[bookmark: _GoBack]<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? >
- 저자: 닉 보스트롬, 존 그레이엄-커밍, 피터 노빅, 토비 월시
- 출판사: 한빛 미디어

“ 미래에 언젠가 기계의 지능은 인간 두뇌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이다. 이들 기계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 것일까? AI 전문가들과 뉴 사이언티스트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. 자율주행차, 킬러로봇, AI 윤리 등 인공지능 시대에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흥미롭게 살펴본다.”

< 4장. 삶과 죽음의 문제 >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윤리 문제
* 자율주행 시 자동차가 인간의 결정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. 예를 들면 “전차문제”
*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를 자동차 제조사가 원하는 방식으로(: 단독으로 결정) 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( 칼텍의 윤리교수 패트릭 린)
< 제안된 방법 >
: 첫째는 장애물 감지가 정확해야 하고 두번째는 반응을 결정해야 함
* 첫번째 장애물 감지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완벽하게 센싱을 할 수 있음(미래 가정)
* 하지만 반응 결정에는 규칙과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(예, 충돌의 경우 인간을 피하고 그 다름 동물을 피하고 이후에 물건을 피하는 순서, 우선 순위의 경우 어른, 어린이, 남자, 여자, 인종 등)
* 독일 막스플랑크 지능시스템 연구소: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의 인간을 만들었으며 자율주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보행 또는 운전중인 인간의 행동을 컴퓨터가 가상의 인간 행동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함
* 독일 교통부의 자율주행차의 3원칙 법률 제정: 첫째 ‘자율주행차는 인신사고보다 항상 재물사고를 택해야 한다’. 둘째 ‘자율주행차는 인간을 연령, 인종과 같은 유형에 기반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’. 셋째 ‘자율주행차 제조사는 인간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뗀 이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충돌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.’
< 결론 >
“ 어떤 해결책도 완벽하지 않다. 목표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해 100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약 5000만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. ”
